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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   산과 강

땅의 높은 곳이 곧 山(산)이요

땅의 낮은 곳이 곧 물이라.

물의 작은 것을 냇물이라 부르고

물의 큰 것을 江(강)이라 말한다.

山(산)의 낮은 것을 언덕이라 부르고

山(산)의 높은 것을 산등성이라 말한다. (『계몽편』 「지편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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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색을 칠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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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 해설

자 옛날 책에도 오늘날 교과서처럼 지형에 관계된 말들이 등장해요. 

지형은 쉬운 말로 땅의 모양이에요. 그래서 본문에서 山(산), 물[水], 냇물[川], 江(강), 언덕

[丘], 산등성이[岡] 등을 소개했어요. 

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지형을 배울 때 여기에 등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지요. 가

령 산악과 평지에 관계되는 것에는 山(산)과 언덕 외에 산맥·고개·화산·고원·평야 등이 있고, 

江(강)이나 하천과 관계되는 지형에는 江(강)이나 냇물[川] 외에 섬·폭포·선상지·습지·호수·

늪·삼각주 등을 배우지요. 또 바다와 관계되는 지형에는 바다 외에 대륙붕·만·해협·섬·반

도·곶·개펄·산호초·해구 등이 있지요. 그 밖에 숲·초원·사막·농지 등이 있고, 인공지형으로 

다리·건물·댐·제방·저수지·도로·수로·항구 등이 있어요.

그것만이 아니에요. 우리나라 지형을 종류별로 모으면 대단히 많아요. 가령 해발 천 미터

가 넘는 山(산) 이름만 해도 백두산·한라산·지리산·설악산을 비롯하여 매우 많아요. 주요 江

(강)을 봐도 압록강·두만강·한강·금강·낙동강·영산강·섬진강 등 꽤 많아요. 그 외 작은 山(산)

이나 江(강) 또는 냇물[川]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. 바다는 동해와 황해와 남해가 있고, 

산맥도 태백산맥을 비롯하여 함경산맥·소백산맥 등이 있고, 평야에는 김해평야·호남평야·

나주평야 등 많이 있어요.

그리고 이런 지형도 빗물이나 강물, 바닷물과 바람, 지진이나 화산활동, 그리고 온도에 따

라 항상 변하고 있지요. 이 또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에요. 

그러니 옛날 어린이들보다 공부할 내용이 많다고 불만을 가질지 모르겠네요. 하지만 옛날 

어린이들도 지금 우리가 보지 않는 많은 책들을 공부했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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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해 볼 문제

1. 앞에서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 (    )안에 써 보자.

가. 높은 땅 : 산 → 언덕과 (             )

나. 낮은 땅 : 물 →  (             )과 강

2.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과 강을 각각 3개씩 써 보시오.

가. 산 → (             ),  (             ),  (             )

나. 강 → (             ),  (             ),  (             )

3. 다음 (   )안에 해당하는 말을 <보기> 에서 골라 써 보시오.

가.  (             )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물고기를 잡는다.

나. 세월은  (             )처럼 흘러가니 시간을 아껴라.

4. 산과 강이 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산과 강이 변하게 만드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자연현

상이 있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 보기에서 골라 ○표시를 해 보세요.

5. 산과 강이 있는 우리나라와 산과 강이 거의 없는 사막이나 평지만 있는 지역과 비교하여, 산과 

강이 있는 것이 없는 곳보다 왜 좋은지 예를 들어 말해 적어 보세요.

<보기 >   냇물, 언덕, 산등성이, 산, 강물, 땅

화산활동         지진         비         바람         홍수         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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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자 익히기

1. 다음의 한자를 익혀 봅시다.

뜻 뫼(산) 물 내 강 언덕 산등성이

한자 山 水 川 江 丘 岡
음 산 수 천 강 구 강

2. 다음 뜻풀이에 맞는 한자를 <보기>에서 골라 번호를 □안에 쓰시오.

 

가. 산과 내라는 뜻으로 자연을 일컫는 말 : 山

나. 강과 산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영토를 일컫는 말 : 山

다. 산과 물이라는 뜻으로 경치를 일컫는 말 : 山

3. 밑줄 친 한자에 해당하는 글자를 □안에 쓰시오.

가. 수 요일에는 야구를 합니다.

나. 봄이 오니 강 남 갔던 제비가 돌아왔다.

4. 다음 한자를 <보기>처럼 말해 보시오.

가. 丘 (         )

나. 岡 (         )

5. 다음 한자를 읽어 보시오.

가. 山川 (         )

나. 江山 (         )

다. 山水 (         )

★더 알아보기

1. 山이 붙은 낱말을 알아보자.

  산골, 산새, 산나물, (       ), (       ), (       ), (       )

2. 水가 붙은 낱말을 알아보자.

  수중식물, 음료수, 수증기,(        ), (        ), (        )
 
3. 江이 붙은 날말을 알아보자.

  한강, 강물, 강모래, (        ),(        ), (        ) 

<보기 >   天(하늘천)

<보기 >   ①  山      ②  水      ③  川     ④  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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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된 이야기

山과 江이 생긴 유래

山과 언덕[丘]과 江과 냇물[川]은 어떻게 하여 생겼을까요? 4학년 이상이라면 대강 할 것 

같기도 한데, 과학을 모르면 알기 어려워요. 옛날에도 아이들이 할머니나 어른께 이런 질문

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때는 과학을 몰랐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들려주곤 했지요.

아주 오래된 옛날, 하늘나라 임금님의 딸이 가락지를 가지고 놀다가, 그만 잘못하여 저 아

래 세상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. 공주는 속이 상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.

그러자 하늘나라 임금님이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.

“저 아래 세상에 가락지를 떨어뜨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?”

라고 말하자 임금님이 한 장군을 불러 아래 세상에 내려가서 가락지를 찾아오라고 명령했

어요.

아래 세상은 팥죽을 쑤어 놓은 듯 온통 땅이 진흙으로 덮여 있었어요. 그래서 가락지가 어

디에 떨어졌는지 보이지 않았지요. 장군은 할 수 없이 진흙을 주물러 보기도 하고, 넓게 파

보고 쌓기도 하고, 또 손으로 반듯하게 진흙을 골라보기도 하고, 길게 긁어 보기도 하였어

요. 그래도 가락지가 발견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장군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그만 돌아

가고 말았어요.

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그 땅에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살게 되었지요. 넓게 파낸 곳은 

바다가 되고, 쌓아 올린 곳은 山이 되었으며 반듯하게 고른 곳은 들판이 되었고, 길게 긁어 

본 것은 江이 되었다고 해요.

그래서 오늘날까지 山과 江과 들판과 바다가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.

관련 인성 가치 책임


